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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뚜의 개념과 역사

부뚜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에 섞인 티끌이나 쭉정이, 검부러기 따위를 날려 없애려고 바람을 

일으키는 데 쓰는 돗자리이다. 부뚜는 18세기에 ‘붇도’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. <<우리말 

어원사전>>에서는 부뚜의 어원을 ‘붗[扇]- +돗[席]’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. ‘붇도’는 같은 

시기에 ‘붓도’, ‘븟도’의 형태로도 나타난다.

    17~18세기에 편찬된 『역어류해(譯語類解)』나 18세기 후기 편찬된 『해동농서(海東農

書)』에서는 ‘붓돗’, 북학의(北學議)에서는 ‘부뚜’ , 사류박해(事類博解)에는 ‘부투’라고 하였으

며 한문으로는 양석(颺席), 풍석(風席), 양각자(揚殼子)라고 부른다. 지방에 따라 ‘부뚝’. ‘북

둑’, ‘풍석’ 이라고도 한다.

<해동농서, 양석(颺席)>

2. 부뚜의 형태

부뚜는 왕골이나 가는 새끼로 만든다. 너비 50㎝, 길이 250㎝ 정도의 자리로, 손으로 쥐기

에 편리하도록 ‘부뚜손’이라는 둥근 막대가 붙어 있다. 

<부뚜형태> ⓒ조선의 재래농구



3. 부뚜의 용도

부뚜의 사용방법은 『농사직설(農事直說)』에도 “긴 자리의 가운데를 밟고 양끝을 들어올린

다.”라고 쓰여 있듯이, 발로 가운데를 밟고 양끝을 손으로 쥐고 흔들어 바람을 낸다. 이것

을 부뚜질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곡식을 높이 들고 조금씩 쏟아내리면서 곡식에 섞

여 있는 검부러기나 쭉정이 등을 바람으로 날린다.

<부뚜질> ⓒ민족생활어사전

기산풍속화에는 돗자리를 접어서 가랑이 사이에 끼고 양손으로 자리 끝을 한 자락씩 잡고 

손뼉치듯 자리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형태의 부뚜질을 볼 수 있다. 센 바람

을 일으키는 데는 드림부채를 사용하고, 약한 바람을 내도 되는 경우에는 부뚜를 사용한다.

<타작하여 노누는 모양, 기산풍속화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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